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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상(2) 숫염소

<숫염소1>

05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

  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

  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

06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 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

  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

07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

  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

  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

  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

  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

<숫염소2>

08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

  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

  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

<숫염소3>

09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

  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

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

   ①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

11 ②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

   ③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 버렸고

   ④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

12 ⑤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

   ⑥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

<4>

13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

  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

  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

  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

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

  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



해석(1) 개괄적 해석

15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

  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

16 내가 들은즉 을래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

  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

 

17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

  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

  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

  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

해석(2) 상세한 해석(환상①+환상②)

18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

  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19 이르되

  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

  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

<1>

20 ①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<숫양>은 곧 <메대와 바사> 왕들이요 

21 ②털이 많은 <숫염소>는 곧 <헬라> 왕이요

<2>숫염소(헬라)1,2

  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

22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

  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

<3>숫염소(헬라)3

23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

   한 왕이 일어나리니

  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

24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

  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,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,

  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

25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,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

  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

  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

  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



<4>

26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

  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

  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

27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

  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

  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

  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


